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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글러브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었던 호랑이

군단이올시즌에도빈손으로돌아섰다

9일 2014시즌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골

든글러브 시상식이 진행됐다 넥센이 밴헤켄(투

수)박병호(1루수)서건창(2루수)강정호(유격

수)를앞세워가장많은 4개의골든글러브를가져

갔지만 KIA는 2년 연속 수상자를배출하지못했

다

타율 0339 147안타 18홈런 19도루 88타점 65득

점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2루수

부문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안치홍은 201

안타에 빛나는 서건창이 버티면서 수상에는 실패

했다 지명타자부문 후보가 됐던 나지완도 국민

타자 이승엽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특별지명 선

수가 되면서 KIA 대신 KT 후보가 된 이대형도

치열한외야의경쟁을뚫지못했다

2013시즌까지KIA는해태시절포함총 59개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61개의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많은 황금장갑을들어올렸다

해태시절의 기세는 독보적이었다 1991년에는

선동열(투수) 장채근(포수) 김성한(1루수) 한대

화(3루수) 이호성이순철(이상외야수)등 10개의

골든글러브 중 6개를 독차지하는 등 매년 잔치를

벌였다

1982년 차영화(2루수)김준환(외야수)을 시작

으로 1997년 이대진(투수) 홍현우(3루수) 이종범

(유격수)박재용(지명타자)까지 16년동안해태의

이름으로 46개의골든글러브기록이만들어졌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단한명도시상대에서

지 못하는 등 암흑기를 보낸 뒤 2002년 김종국(2

루수)과 이종범(외야수)이 KIA 선수로끊겼던타

이거즈의골든글러브명맥을이었다

V10을 달성한 2009년에는로페즈(투수) 김상

훈(포수) 최희섭(1루수) 김상현(3루수) 등 4명이

동시에골든글러브수상자가되면서 모처럼 바쁜

겨울을보냈고 2011년에는투수 4관왕으로MVP

를 거머쥔 윤석민(투수)이 안치홍(2루수) 이용규

(외야수)와시상식장에서포즈를취하기도했다

그러나 200420052007200820132014시즌

에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등 KIA는 2002년 이

후 올 시즌까지 13년 동안 12개의 골든글러브를

더하는데그쳤다

한편 타이거즈 레전드인 김성한한대화선동

열이종범은 6차례호명되면서구단통산최다수

상기록을보유하고있다

김여울기자wool@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00안타 고지를 밟으며

2014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서건창

(25넥센 히어로즈)이 2226% 오른 3억원에 2015년

연봉계약을했다

넥센은 9일 서건창이이날오전목동구장사무실

에서연봉계약을했다며 올해연봉 9300만원에서

2억700만원오른 3억원에계약을마쳤다고밝혔다

신고선수 출신으로 계약금 없이 프로 무대를 밟

은서건창은사실상의데뷔시즌인 2012년 최저연봉

인 2400만원을 받았고 그해 신인왕에 오르며 연봉

이 7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9300만원의 연

봉을받은그는2014년한국프로야구에서가장돋보

이는 활약을 펼쳤고 정규시즌 MVP를 거머쥐었다

지난해까지 단 한 개의 개인 타이틀도 얻지 못했던

그가 최다안타(201개)와 타격(타율 0370) 득점(135

개) 부문을석권했다 연합뉴스

제1회 최동원상 수상자 양현종(26KIA 타이거

즈)이상금(2000만원)으로야구공을기부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9일 양현종이모교와폐교

위기를 겪은 학교 등에 2040개의 야구공을 기부했

다고전하며 양현종은우리에게도알리지않고조

용히 선행을 했는데 공을 선물 받은 학교에서 양현

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올해 16승 8패 평균자책점 425로 활약

하며이번에신설된최동원상의초대수상자로뽑혔

다

상금 2000만원을받은그는모교인광주학강초와

동성중동성고에야구공 100박스를나눠보냈고폐

교위기를극복하고전국대회우승까지차지한양산

원동중에30박스 최동원전감독의모교인경남고에

40박스를선물했다

최윤현 원동중 야구부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에양현종에게직접감사의마음을전하고자최동원

기념사업회에연락을취했고양현종의선행이외부

로알려졌다 연합뉴스

222% 인상 서건창 3억원에연봉계약

2천만원기부 양현종 최동원상 시상금모교등에야구공

KIA는 올해도쓸쓸한겨울

나지완등후보에만2년 연속 골든글러브들러리

국민타자 이승엽(삼성)이 9개의골든글러브

를수집하며역대최다기록을세웠다

이승엽이 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골든글러브시상식에서지

명타자부문수상자로이름을올렸다

한대화양준혁과함께 8번의수상기록을보

유하고 있는 이승엽은 9번째 골든글러브를 가

져가면서역대최다기록을갈아치웠다 이승엽

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연속 1루수 부

문을 독식하며 최다 연속 수상 기록도 가지고

있다

20승 고지를 밟은 넥센 투수 밴헤켄은 역대

10번째 외국인 선수 수상자가 됐다 2009년 로

페즈(투수KIA) 이후 5년 만에 탄생한 외국인

골드글러브수상자다

준우승팀 넥센은 가장 많은 4의 수상자를 배

출했다

50홈런의주인공박병호가1루수부문 3회연

속 수상에 성공했고 유격수 첫 40홈런을 날린

강정호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챙겼다 올 시즌 MVP 서건창도총 유효표 321

표중 292표를받아압도적인득표율(910%)로

2루수부문골든글러브를가져가면서넥센은 3

루를제외한내야포지션을독식하며밴헤켄을

포함 4명의수상자를시상대에올렸다

서건창은골든글러브역대최고득표율기록

을깨지는못했다 역대최고기록은 2002년 지

명타자부문에서마해영(전삼성)이기록한 99

26%(272표 중 270표)다 역대 최다 득표자는

2007년 두산 소속이던 이종욱(NC)으로 350표

를받았었다

14명의후보가세자리를놓고경쟁을벌였던

외야수 부문에서는 최형우(삼성) 나성범(NC)

손아섭(롯데)이 골든글러브의 영예를 차지했

다 나성범은지난해 1군무대에데뷔한 NC 소

속 선수 첫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손아섭

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골든글러브에입을맞

췄고 최형우는 통산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받

았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9일오후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 2014 프로야구골든글러브시상식에서영광의수상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두산양의지(포수 김진수

코치대리수상 앞줄맨왼쪽부터시계반대방향으로) 삼성박석민(3루수) 삼성이승엽(지명타자)  롯데손아섭(외야수부문) 삼성최형우(외야수

김평호코치대리수상) NC 나성범(외야수) 넥센서건창(2루수) 넥센강정호(유격수) 넥센박병호(1루수) 넥센밴헤켄(투수) 연합뉴스

回春 이승엽

9번째황금장갑개인통산최다

시즌타율 0308 최고령 30홈런

벤헤켄서건창등넥센 4부문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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